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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겨레, ｢예배당도 급습... 한동훈 법무부 ‘이주노동자 단속’ 인권침해 속출｣ 
기사 내용 중에,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○ 위 기사에서 ‘네팔인 ㅌ씨가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고, 밤새 

울며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이튿날에야 병원에 데려갔으며, 의료진의

수술 필요 권고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강제출국되었고, 비용도 함께

붙잡힌 동료에게 청구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’고 언급되고 있으나,

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.

- 즉, 네팔인 ㅌ씨는 ▴2016. 11. 비전문취업(E-9) 자격으로 입국한 

후 체류기간 내 출국하지 않고 약 4년 6개월 간 불법체류 중인 

사람으로서, ▴2023. 3. 8. 충남 아산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취업 

중 대전출입국·외국인사무소 단속반에 의해 다른 외국인 12명과 

함께 적법절차에 따라 단속되었으며, ▴대전출입국·외국인사무소는

단속 다음날 통증을 호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

것입니다.

- ▴진료비용은 ‘보호외국인 자비 부담 원칙’(외국인보호규칙 제7조 제3항)에 

따라 함께 단속된 같은 국적 동료로부터 돈을 빌려 본인이 직접 

지급하였으며, ▴(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료를 받지 못하고 강제출국된

것이 아니라) 본국에서 진료받기를 희망하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

신속히 출국한 것입니다.



○ 또한, 위 기사에서 언급된 ‘인천 모 클럽에서의 문화공연 중 불법

체류자 단속으로 외교문제로 비화될 우려‘ 부분도 사실과 다릅니다.

- 즉, ▴위 단속 장소는 ‘유흥주점’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곳으로서 유흥

주점에서 새벽 시간에 1회성 노래를 부르는 것을 통상적인 문화

공연으로 보기 어렵고, ▴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

적법하게 집행된 것이며, ▴외교당국 간에도 단속절차에 대한 

문제제기가 전혀 없었습니다.

○ 법무부는 유연한 출입국이민관리 정책의 기본 전제인 엄정하고 

예측가능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체류 단속 등 엄정한 체류

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으며, 단속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

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○ 아울러, 불법체류 외국인은 신분상의 약점으로 부당한 대우 등 인권

침해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합법적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

있도록 외국인력 도입 확대 방안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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